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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유부(富) 인지도 5.5%… 역량･소득 낮을수록 더 모른다

경기연구원, AI 공유부 균형적 설계 방안 제시
○ 경기연구원, ‘AI가 만든 부는 누구의 것인가?’ 발간
○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일반 가정 부담 시 79.1% 불공정하다고 느껴
○ AI 배당금 받는다면 월 10~50만 원… 활용처는 기본 생활비
○ 현금･기금･지분 선호 팽팽… 75.2%는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 중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가 만든 부를 

시민과 나눠야 한다는 ‘AI 공유부’ 개념을 알고 있는 도민은 5.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6.5%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28.0%는 “들어봤

지만 잘 모른다”고 답해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으로 확인됐다.

인지도는 AI 활용 역량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떨어졌다. AI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도민(전체의 5.2%)의 18.6%가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 중에서는 이 비율이 2.0%에 그쳤

다. 소득별로도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72.2%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62.4%)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AI를 둘러싼 여섯 가지 상황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센

터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에 대해 79.1%가 “공정하지 않

다”고 답해 가장 높은 불공정 인식을 보였다. “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로 큰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51.9%로 도민들은 AI 기업의 

수익 창출 자체보다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적정 금액으로는 월 10만~50만 원이 42.8%로 가

장 많이 꼽혔으며, 84.2%가 월 100만 원 미만을 적정선으로 인식했다. 활

용처로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1위에 올라, 도민 3명 중 2명은 배당금을 

생계 보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투자(40.1%)와 취

미･여가(36.0%)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생존 이상의 삶의 질 개선 재원으

로 기대하는 도민도 적지 않았다.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특정 방식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했다. 1순

위 기준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AI 기금 조성(33.0%)과 

AI 국부펀드･지분 배당(22.9%)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계층별로는 저학

력･저소득･저연령층이 현금 지급을,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이 기금･국부펀

드 등 제도형 모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75.2%는 “AI 공유

부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4.3%

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 “인지도는 낮지만 숙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존재

한다”며 “‘모르니 나중에 논의하자’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

제가 아닌 만큼 현금･기금･지분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로봇세나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당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

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AI 활용도에 따른 AI 공유부 인지도>
(단위 : 명, %)

자료: 경기연구원 설문조사(2026)

AI 활용 능력 응답자 수
AI 공유부 인지도(%)

처음 들어봄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체 4,700 66.5% 28.0% 5.5%

거의 못함 293 85.7% 12.3% 2.0%

도움받으면 가능 617 74.1% 25.1% 0.8%

간단한 기능은 혼자 가능 1,718 68.0% 28.7% 3.3%

다양한 기능을 스스로 활용 1,825 61.2% 30.8% 8.1%

고급 기능까지 자유롭게 활용 247 53.0% 28.3% `18.6%

<AI로 창출된 부에 대한 기여 인식>
(단위 : %)

자료: 경기연구원 설문조사(2026)

기업 주주 시민 국가 인류 공동 모르겠음

전체 21.5% 7.5% 28.1% 9.3% 25.1% 8.4%

20대 30.2% 8.7% 23.8% 7.9% 17.9% 11.5%

30대 25.0% 8.9% 28.4% 7.8% 22.0% 7.8%

40대 19.5% 6.1% 30.5% 8.8% 27.2% 7.9%

50대 14.7% 6.9% 28.6% 11.9% 30.4% 7.4%



<월평균 AI 배당금 기대 금액>
(단위 : %)

자료: 경기연구원 설문조사(2026)

구분 선택 비율

10만 원 미만 21.0%

10~50만 원 미만 42.8%

50~100만 원 미만 19.4%

100~200만 원 미만 8.6%

200~300만 원 미만 2.9%

300만 원 이상 5.3%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의 중요성>
(단위 : %)

자료: 경기연구원 설문조사(2026)

구분 선택 비율

매우 중요 22.6%

어느 정도 중요 52.7%

보통 20.5%

별로 중요하지 않음 3.3%

중요하지 않음 1.0%


